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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:

미국의 경찰은 역사 으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 이었다.

따라서 부패문제를 다루기 한 다양한 정책 근들을 시도해 왔다. 이번

출장에서는 과거 약 20여년 주기로 커다란 부패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

에 응했던 경찰당국의 정책 방식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 어떤 정 인

향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. 여러 경찰 들, 특히 Internal

Affairs Bureau (IAB) 담당자들을 만나보고 이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다

양한 부패문제 근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.

NYPD의 경우 IAB는 1993년 경찰부패사건 조사를 해 구성된 Mollen

조사 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하 다. IAB에서 시하고 있는

근방식은 사후 인(ractive) 부패통제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단 아래,

사 이고 방 인(proactive) 차원에서 부패를 통제하려는 원칙에 충실하

고자 하 다. 이 원칙은 부패 당사자들 간의 검은 거래( 컨 , 마약 매조직

과 부패경찰의 거래)가 당사자 구도 보고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미

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역 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

다. 다른 한편으로 IAB가 경찰내부의 독립 인 수사조직체로서 구성된 데

에는 구보다도 경찰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잘 악하고 있다는 에 기

하고 있었다.

NYPD와 기타 자료들에 의하면 실제로 IAB 이후 다양한 기구 통합과

함께 경찰력의 증가를 가져왔음에도 실제로 경찰의 비리나 부패 련 건수가



50% 이상 어들었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다. IAB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

간 가동체제를 갖추고 비리 련 어떤 제보나 보고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

다.

비리 련자들의 경우 곧바로 청렴성검증 차를 거치도록 하 다. 즉, 청

렴성검증 차는 인 인 상황을 만들어 실제로 의가 있는 경찰 이 비

리를 지르고 있는지 검증하는 차이다. 청렴성검증 차는 어떤 부서나

임무를 띠고 있는 집단 체를 상으로 실시되기도 하 다. 실제도 련 경

찰 들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. 구체 으로

비디오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하여 경찰 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차가 이용

되고 한 경찰서나 지역지구 에 어도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이러한 검증이

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. LAPD에서도 사후 인 방식보다 방 인 차원

의 부패통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.

New York University 도서 을 방문하여 각국의 부패통제 련 자료들을

살펴보았으며, 뉴욕경찰 련 과거 부패사건들을 다룬 다양한 자료와 문헌들

을 검색해서 연구해 볼 수 있었다.


